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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데스크]

◀ 앵커 ▶

주택가 골목길에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'거주자 우선 주차

구역'이 있습니다.

한 달에 5만 원 정도면 24시간 하루 종일 주차할 수 있는데요.

서울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는 13만 4천여 대를 댈 수 있지만 그 신청 대기자가 12

만 명을 넘을 만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

이렇다 보니까 차를 몰래 대다가 이웃끼리 다툼으로 번지는 일도 잦은데요.

해결책이 없을까요?

먼저 최경재 기자입니다.

◀ 리포트 ▶

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습니다.

"이걸 확 쏴버려, 죽여버려!"

급기야 가스총을 꺼내 머리에 대고 협박까지 합니다.

(뭐야, 이거?)

"총이야, 이 자식아! 가스총!"

남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몰래 차를 세웠다가 주인과 시비가 붙은 겁니다.

가스총을 꺼낸 남성은 협박죄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

[장순경/피해자]



"저 같은 경우도 유사한 일을 서너 번 겪었지만 남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이 

굉장히 심하게 많이 벌어져요."

이런 불법주차가 얼마나 많은지 살펴봤습니다.

구청 단속반이 단말기로 차량번호를 조회하자, 이 자리에 배정된 차량이 아니라고 나

타납니다.

차량 10여 대를 조회한 결과 절반이 넘는 7대가 불법주차로 확인됐습니다.

차량들은 모두 견인됐고, 견인료와 보관료 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.

[불법주차 차주]

"잠깐 식사하고 나오니까 이거 붙여 가지고 뛰어온 거 아니에요. 냉면 한 그릇 먹고 

나와서 이게 무슨…."

퇴근 시간이면 견인차량보관소에는 차량들이 줄줄이 끌려 오고, 차를 되찾으러 왔다가 

단속에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

[김미영/강남구청 주차관리팀]

"퇴근 시간에 남의 차가 있어서 화를 내시는 분들 많이 있고, 휴대전화(번호)를 남기지 

않아서 견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“

◀ 기자 ▶

지난해 서울시 강남구에서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로 단속된 차량은 1만 

5천여 대에 이릅니다.

하루 평균 40여 대가 넘는 수준인데요.

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입니다.

이렇게 모자라는 주차공간.

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◀ 리포트 ▶

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운 골목길.

직장인 우남영 씨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더니, 시간당 1천 2백 원을 결제하고 남의 

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차를 댑니다.



[우남영/주차장 공유 앱 이용자]

"식당에 점심먹으러 왔는데…수다 떨다보면 금방 3시간이 가는데 월등히 싸서…."

낮 시간, 비는 주차구역이 어딘지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에 주인이 등록을 해 둔 덕입

니다.

요금 일부는 주인에게 돌아갑니다.

현재 서울에서는 용산구를 비롯한 13개 구가 이렇게 스마트폰 앱으로 거주자 우선 주

차구역을 나눠쓰고 있습니다.

이번엔 강남구의 이면도로.

백현영 씨는 이곳 주민이 아니지만 공영주차장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월 4만 원에 거

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

구청에서 주차구역이 필요한 사람과 주인을 1대1로 연결해 준 겁니다.

[백현영/'함께 사용하기 1+1' 이용자]

"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좀 불편하고,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회사가 이 근처라서 이용

하기가 편리해서요."

강남구에 "주차구역을 공유하겠다"고 신청한 사람은 269명.

땅값이 비싸 이런 주차장 한 개면을 만드는 데 1억 원 가까운 돈이 드는 구청 입장에

서는 이 주차 공유만으로 2백억 원 이상 예산을 아낀 셈입니다.

[이광훈/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]

"주차면을 다른 사람과 쓰는 걸 싫어할 수 있습니다. 주차면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

것을 전제조건으로 사용권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"

서울에서 주차장 공유가 잘 된다는 강남구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주차 공간은 전체의 

3% 정도입니다.

MBC뉴스 박윤수입니다.

최경재 박윤수기자



 주요 영상내용 


